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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 크다.

구 분

사회적 비용 감소 부분

합계
GDP대비 

비율교통사고
대기오염

물질

이산화

탄소
교통혼잡

감소분 6,472 9,829 10,100 6,887 33,288 0.33%

보험연구원은『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보고

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기승도 연구위원과 김대환 연구위원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모든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활성화 된다면 자동차운행이 

약 12.7% 감소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3조3천억원 (2008년 GDP대비 

0.33%)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감소항목을 보면,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효

과가 약 6천4백억원,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가 약 9천8백억원,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약1조원,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가 약7천억원으로 총 3조3천억원의 사회

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시 경제효과(2008년 기준)

(단위 : 억원)

또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자

동차보험 가입자, 국민과 정부에 귀속되며, 손해보험회사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비용항목 중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부분

은 보험료 인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대기오염 물질 감소' , 

'이산화탄소 감소' , '교통혼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국민과 정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회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이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사고감소로 손해액이 줄어들면  보험회사들은 바로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므로, 주

행거리 감소로 인한 사고감소효과가 보험회사보다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대부

분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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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는 비용문

제(정보수집장치 비용 및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비용)를 들 수 있다. 정보수집장

치 비용이 할인 보험료 누적액(정보수집장치 내용연수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는 금

액) 보다 크다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을 것이

며, 보험회사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시스템 구축비용 등만 추가되므로 소극

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

으로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보는 보험가입자 등 소비자 및 정부에서 제도 도입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 입장에

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므로 정보수집장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정책적으로 

동 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로는 '보험료 선불제', '보험료변동제', '주행거리 

선구입제'의 3가지가 있으며, 이중 '보험료 선불제'와 '보험료 변동제'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입 가능한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중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보험료 변동제'이다.

※ 보험료 선불제 : 과거 일정기간 사용한 주행거리로 향후 적용되는 보험료를 차등화

※ 보험료 변동제 : 보험료를 기본보험료와 변동보험료로 구분하고, 기본보험료는 가입초에 납

입하며, 변동보험료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 주행거리 사용 정도에 따라 수시로 산출·부과

※ 주행거리 선구입제 : 운전자가 주행하고 싶은 거리 만큼 수시로 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평균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의 경우는 동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등 일부 소비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따

라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 보다는 보험회사

의 자동차보험 상품다양화 전략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